
		
			[image: Cover image]
		

	
    
      
        
          	
          	
        

        
          	
        

        
          	
            [ Article ]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Vol. 63, No. 1, pp.239-290
        

        
          	ISSN: 1229-6694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1 Mar 2025

        

        
          	Received  24 Jan 2025
Revised  04 Mar 2025
Accepted  12 Mar 2025

        

        
          	
            KJPA_2025_v63n1_239

            DOI: 
            https://doi.org/10.24145/KJPA.63.1.8
          
        

        
          	
            지역사회의 재난 취약성 완화와 재난 불평등 대응에 관한 연구: 행위자간 협력, 사회 공정성 그리고 정부의 재난관리역량을 중심으로
          
        

        
          	
            
              
                Joo-Young Koo
                **
              
            

          
        

        
          	
        

        
          	
            A Study on How Cooperation, Social Equity, and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Reduce Disaster Vulnerability and Disaster Inequality
          
        

        
          	
            
              
                구주영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관리역량연구센터장 jooyoungpa@gmail.com

        

        
          	
        

        
          	
            

            

          
        

      

      
        
          	
          	
        

      

      
        
          
            Abstract
          
        

        
          재난 취약성과 재난 불평등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사회적 난제의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재난 취약성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 및 사회 공정성 그리고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 차원에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상황에서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과 사회 공정성이 지역사회의 재난 취약성과 재난 불평등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협력과 사회 공정성이 지역사회의 재난 취약성과 재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재난관리 역량의 조절효과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협력은 재난 취약성과 재난 불평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사회 공정성은 지역의 재난 취약성, 재난 발생빈도에 의한 불평등 그리고 재난발생 피해규모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고 있었으며,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지역이 재난 취약성을 완화하고 있었다. 재난관리 역량의 조절효과의 경우, 협력이 재난발생 빈도 및 피해규모에 따른 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이 감소시키고 있었다. 반면에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사회 공정성이 지역사회의 재난 취약성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재난 취약성 및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의 실패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재난관리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행위자간 협력과 사회적 공정성이 재난 취약성과 재난 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에 대한 다차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록
          
        

        
          Disaster vulnerability and inequality are caused by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and should be mitigated to increase cooperation, fairness, and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cooperation and fairness in disaster situations on people’s perceptions of disaster vulnerability and inequal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on this relationship. The results showed that cooperation was not significantly statistically correlated with either disaster vulnerability or inequality, but fairness was significantly statistically correlated with disaster vulnerability and inequality by both disaster frequency and magnitude.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was significantly statistical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disaster vulnerability.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significantly statistically weake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operation and disaster inequality by both disaster frequency and magnitude. It significantly statistically strengthen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irness and disaster vulnerability. Given these results, coope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o reduce disaster vulnerability, while inequality and fairness should be prioritized in disaster management. This study highlighted the need for governments to increase their disaster management capacities to strengthen the positive effects of cooperation and fairness on disaster vulnerability and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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